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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첫날 아침, Getty Center를 찾았다. 입구에 도

착하니 9시 25분이었다. 경비원이 30분에 주차장 입

장을 허락한다며 진입로 오른편에 차를 대고 기다리

라고 했다. 내 앞에 한 대가 있었으니까 내가 두 번째 

방문객인 셈이다. 9시 30분이 되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트램을 타고 이동했다.

10시 정각에 입장했다. 자원봉사 할아버지들이 반갑

게 맞아주면서 안내를 해주었다. 카미유 클로델의 전

시장이 어디인가 물었다. 친절하게 안내해주었다. 이

곳에서 나가서 오른쪽 건물 2층인데 계단으로 올라가

도 되고 원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좋다고 했다.

시대를 너무 앞질러 태어난 비운의 여성 천재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두 번이나 만들

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카미유의 조각에 대한 자질을 일찍이 알아챈 부친

은 그녀가 조소학교에 진학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

녀는 영향력 있는 조각가의 문하생으로 입문했다. 얼

마 후 그녀의 스승은 오귀스트 로댕에게 카미유의 지

도를 부탁했다. 이때 카미유의 나이는 19세, 로댕의 나

이는 43세였다. 이미 20년간 동거중인 여자와의 사이

에 아들까지 있었던 로댕은 19살의 카미유와 사랑에 

빠지고 만다. 

1887년 카미유는 로댕의 조수로 일하면서 로댕의 

작품 <칼레의 시민>, <지옥의 문>, <입맞춤> 등의 제

작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카미

유는‘뇌부르그의 광란’,‘이교도의 농지’,‘사쿤탈라’

등의 자기 작품을 발표했고 세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

었다. 1888년 카미유는 살롱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면

서 작가로서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카미유의 

작품 활동이 활발해지자 로댕은 그녀를 견제하기 시

작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혹은 연인 사

이라기보다 경쟁자로 변모하게 되었다. 1892년 카미

유는 로댕과 헤어져 로댕의 작업실을 나왔다. 

1906년 카미유는 자신의 작품을 보이는 족족 부숴

버렸고 우울증과 정신착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 1913년 3월 동생 폴은 카미유를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다. 다음해 그녀는 프랑스 남부의 수용소로 이송

되었고, 이 후 약 30년간 바깥출입을 금지당하는 등 

유폐에 가까운 생활을 하다가 1943년 10월 19일 향

년 7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혼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 놓은 작품들을 

한 점 한 점 감상하면서 그녀의 삶의 편린과 고통이 

내게로 그대로 전달되어 비통하고 참담한 기분에 빠

져 들었다.

전시장에는 카미유가 남긴 90여 점의 작품 가운데 

6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했으나 그녀의 사진과 설

명, 그리고 관람객들이 손으로 만져도 된다고 허락한 

발과 다리 등의 작품들까지 합치면 100여 점은 족히 

된다고 느껴졌다. 한 바퀴 돌고나니 마음과 몸이 기진

맥진하여 도저히 걷기도 힘든 지경이 되었다. 전시장

을 나와 소파에 앉아 쉬었다.

 

앉아서도 머릿속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여

성 예술가의 삶이 고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탁월한 능력으로 평가 받기보다는 로댕의 여인이라

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카미유의 아픔은 얼마

나 컸을까? 남성 위주의 불합리한 사회에서 그녀가 바

른 정신으로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녀의 비참한 삶의 여정이 내게 옮겨진 탓인지 집

으로 오는 동안에도 침잠된 기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

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도저히 앉아 있기 힘들

어 저녁도 먹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평소와 다

르게 다음날 아침에도 늦잠을 잤고, 기상해서도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다.

게티 센터에서 사온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녀

의 작품 사진과 해설, 그리고 그녀의 삶을 조명한 커다

란 사진집이다. 그 책을 읽으며 다시 한 번 그녀의 애절

한 삶에 비통한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그녀가 죽은 후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무

연고 시신들과 함께 공동 매장되었고, 어디에 묻혔는

지조차 알 지 못한다고 하니 참으로 애통하기 짝이 없

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지났다. 향불을 켜

놓고 앉아 잠시 그녀를 위한 묵도의 시간을 가졌다.

19세기 프랑스의 엄격한 사회적 관습을 타파한 한 

여성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며 아울러 그녀가 예술계

에 펼친 혁신과 독창성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험난

한 삶의 여정을 치열하게 살다 간 카미오 클로델의 영

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